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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화성의 특징(䅹㸿)

화성은 기존 성들이 안고 있었던 모든 문제점들을 해결하려는 마음에서 건설된다.  

동서남북 사대문을 건설하면서 모두 옹성을 설치하였고, 적재적소에 치성을 두었으며, 여장의 높이를 높여 군사들을 보호하려고

했다.  이는 서애 유성룡이 [징비록]에서 밝힌 조선 성들의 취약점을 보완한 것이다.  

요소요소에 암문을 설치하여 비상 사태에 대비하였고, 남북 수문을 두었는가 하면, 군사적인 위엄을 담은 장대를 동서에 건설했

다.  치성(䂡ぴ)의 제도는 참으로 중요하다.  치성은 성벽을 중간중간 돌출시켜 쌓은 것을 말하는데 꿩이 제 몸은 감추고 남을 잘

공격하는 습성이 있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이러한 치성이 없거나 적당한 장소에 있지 않으면 적군들이 성벽을 기어오르거나

파괴하기 쉽다.  과거의 성들에도 치성이 있지만 그 활용도가 그리 높은 편은 아니었다.  화성에 건설된 치성들은 다양한 용도로

건설되었다.  순수하게 치성의 역할만으로 건설되기도 하고, 대포를 장치하는 포루(䈱⥻)를 겸하거나, 치성 위에 집을 지어 군사를

보호하려고 한 포루(㏶�)도 있다.  

행궁에 중영(㴉㕱)(신풍위:㊢䊵㟉)을 두고 동쪽에는 창룡위(㺋⥷㟉), 서쪽에는 화서위(䓮〦㟉), 남쪽에는 팔달위(䇴⚕㟉), 북쪽에

는 장안위(㨦㍆㟉)를 두었는데, 중간의 요소에 네 각루(동남각루, 동북각루, 서남각루, 서북각루)를 두어 각 위(㟉)를 보충해주는

동시에 지휘소의 역할도 한다.  각 각루의 위치는 빼어난 경관을 바라볼 수 있는 곳에 자리잡고 있어 휴식 공간으로써의 역할도 컸

다고 보여진다.  그 중 제일은 동북각루인데 용두각으로 불리기도 하는 방화수류정이다.  

화성 봉돈(⵵❜)은 단순한 봉수대의 역할을 뛰어넘은 요새다.  우선 봉돈 자체가 하나의 치성으로 쓰이며, 많은 총구를 뚫어 자체

방어력을 갖추었으며, 행궁과 서장대를 마주보며 국경과 해안의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했다. 

화성의 건설에서 벽돌의 사용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성의 중요 시설물은 대개 벽돌을 활용하였고, 건축물의 일부분도 벽돌로 쌓았다.  그래서 화성을 축성 재료로 분류할 때 다른 곳

에는 없는 석전교축(〶㫚交䀁)의 성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화성은 여러 기능들을 한 시설물에 복합적으로 수용하는 능력을 보인다.  그러면서도 아름다운 자태를 지니고 있다.

다기능을 강조하면 외형을 놓치게 되고, 외형을 강조하다 보면 기능성에 문제가 있게 된다.  

이 배반적인 요소 둘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힘은 문화적인 능력이 탁월했을 때 가능하고, 탁월한 문화적 능력은 튼튼한 철학

이 바탕에 깔려 있을 때라야 가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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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릉(㢄⦩) / 사도세자 능




